
연예 > 연예일반

'168㎝ 48㎏'  송지효가 먹은 봄동비빔밥…건강 관리에 도움

등록 2026.06.02 00:01:00

[서울=뉴시스] 배우 송지효가 날씬해진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사진=유튜브 '송지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배우 송지효가 날씬해진 모습을 화제가 된 가운데 앞서 그가 먹은 봄동비빔밥이 눈길을 끈

다.

지난달 28일 송지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내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송지효의 도전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송지효는 도자기 공방을 찾아 구독자들에게 선물할 작품 만들기에 도전했다. 

공방에 방문한 송지효는 '살이 갈수록 빠진다'는 제작진의 물음에 "요즘 운동을 못했다. 오늘부터 다시 운동하려고 살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효는 2024년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런닝맨'에서 몸무게가 48㎏인 것이 공개된 바 있다. 키는 168㎝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송지효의 식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호텔에서 직접 만든 봄동비빔밥을 먹는 모

습을 공개했다.



봄동비빔밥의 주재료인 봄동은 100g당 23㎉로 열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아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노화 방지,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칼륨, 칼슘, 인 등의 무기질로 빈혈을 예방

하고 콜레스테롤 합성 작용을 억제해 혈관 건강 관리에도 유익하다.

다만 봄동은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편이다. 봄동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때 돼지고기, 닭가슴살 등 육류를 곁들여 먹으면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pelr4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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